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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창립 25주년 무분규 선포
노사 한마음 다짐 … 2009년까지 세전이익 3000억원 달성 비축유 확대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와 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안재숙)이 3월3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경기도 안양 

본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사 한마음 선포식>을 개최하며 무분규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석유공사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며 

실천방안으로 무분규, 연봉제의 조속한 정착, 2004년 임금협약 조기 타결 등을 포함시켰다.

석유공사는 1998년 국내 대륙붕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전을 발견한 이래 2004년 중 천연가스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며,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서도 최근 베트남, 리비아 등에서 원유 생산에 성공하고 신규 광구에 적극 투

자자하고 있다. 2004년 말에는 자주 원유 공급율을 4% 

이상으로 확대해 2010년까지 자주 원유 공급율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비축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단기적인 석유 

공급위기 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나아가 석유 비축자산

을 적극 활용해 동북아 석유 물류 중심기업으로 육성하

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세계적 국영석유기업”

이라는 장기비전 아래 창립 30주년이 되는 2009년까지 

세전이익 3000억원 달성을 통한 한해 공급가능물량 3억

배럴, 매출액 3조원 확보라는 전략목표를 세웠다.

특히, 2002년 8월 이억수 사장 취임 이후 공격적인 경

영 아래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도 강조해 2003년에는 공사 창립 이래 최대 수익을 실현하고 비축유 구입에 재

투자하는 등 효율성 높은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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